
요사이 정치가 말이 아니다. 국회에
서조차 타협정치를 하지 못하고 전투

를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언론은 이

러한 현상에 대하여 질타하기는 커녕

전투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하며 각 정

당 대변인의 아전인수적 논평만 크게

보도하고 있다. 언론이 양비론적 사실
보도에 그치지 말고 국가의 장래와 민

주정치의 확립을 위하여 정치인에게

충언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몇 개 신문은 논평을 통하여 여·야
정치인의 구태를 꾸짖고 있으나 많은

언론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왜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는지에 대한 심층보도

는 보기 어렵다. FTA가 지난 참여정

부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당시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했다는 사

실을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다. 
언론기관은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만 충족시키면 되고 정당정치

에 시시비비를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지 모르나 언론은

국민 계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
의 자유가 우월적 지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언론이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며 민주정치의 발전

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사실
만 보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

는 것은 언론의 공적과업을 팽개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나라 언론은 보

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자기들에게 유

익한 보도만 하고, 자기들의 정치성향
에 맞지 않은 것은 보도를 거부하고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전·선동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진

보언론은 잃어버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미친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국가에 수많은 손해를 가져왔

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는‘미
국 소는 전부 광우병 소’로 둔갑시키

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했고, 촛불
시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분열을 가져

왔다.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자 국민들
이 싼 쇠고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

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아직도 광우병

위험만 강조하는 단체

의 성명을 대서특필하

는 언론도 있다. 
이들은 출범한지 6개
월도 안된 이명박 정부

를 퇴진시키려고 온갖

힘을 다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시에는 1년 밖
에 안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

핵소추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민의를 저

버린 것이라고 반격하

면서 촛불시위를 선동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전력을 다 하여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승

리를 안겨 주었다. 이
것은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이기도 했다.
이들 언론은 아직도 전비를 뉘우치지

않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MB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FTA 비준준비를 위하여 미국산 쇠

고기를 수입하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

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자기 편은 수난자요, 모함에
빠졌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반대 편

은 독재자로 몰았다. 이러한 편파보도
는 언론의 정도를 짓밟은 것이다. 이
러한 편파적 보도 때문에 한국의 언론

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파 미디어와 종이 미디어끼리 서

로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언론은 결코 상업이 아니다. 상업방
송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전파를 사

용하고 있기에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방송법은 방송은 공적 책임을

지며‘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
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② 국

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세대
간·계층간·
성별간에 갈

등을 조장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신문법은‘①
신문 및 인터

넷신문은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존중하여

야 한다. ②
신문 및 인터

넷신문은 국

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

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

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

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

장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언론이 국익에 봉사하여야 하는 것

은 법적 의무이다. 그 내용은 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국민의 화합과 조

화로운 국가의 발전, 민주적 기본질서
의 수호’이다. 언론은 국가이익과 국

민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서도 국

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의 복

리증진을 위한 보도, 논평, 편집을 하
여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책임을 담

보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언론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언론은 우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

하여 보도와 편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미국 뉴욕 타임스 보도사건

(1971년 6월 13일 뉴욕 타임스의 미국
인도차이나 개입 국방성 기밀문서 보

도사건 : 편집자 주)과 같이 기밀문서
를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특권이나,

그것이 적국에 전달되어 국가의 안전

을 해쳐서는 안된다. 간첩을 비호하거
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적을 이롭

게 해서는 안된다. 정당이 민주적 기

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강제해산되는

것과 같이 언론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발간정지나 등록취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언론은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언론은 법교육에 협력
하여야 하고 법질서 위반행위를 찬양

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된다. 범죄선동
은‘범죄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를 실

행시킬 목적으로 문서, 도화 또는 언

동에 의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 행위
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할 수 있거

나, 이미 생겨있는 결의를 조장할 것

에 자극을 주는 행위’이며, 선동죄는
현실적 법익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처

벌된다. 집시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

는 것은 허용되나 집시법을 위반한 범

죄행위를 찬양·고무한 경우에는 선동
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국회 건물

등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행

위를 찬양·고무하는 것도

선동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셋째로 국민 화합을 해쳐

서는 안된다. 지역간·세대
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

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편
향적인 보도로 국론의 분열

을 조장하고 유언비어를 전

파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빈
부간의 알력과 대립을 조장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언론은 진
실만을 보도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루머를 전파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을
통한 댓글이 배우를 죽이고, 인터넷포
털이 자살방을 운영하며 절도와 사기

의 방법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여론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

한 기능을 하며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기에 가장 중요한 제 4의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악질언론이나

저질언론의 피해는 사전에 규제하기

힘들며 사후규제를 하게 된다. 사후규
제조치가 선한 언론까지 구속하는 일

이 없도록 모든 언론은 책임을 다 하

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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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언론인회 2008년 송년의 밤 행사
를 겸한 제 17회 대한언론상 시상식 및
고희연이 12월 15일 오후 5시 서울 중
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에서 230여명의 회우들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조창화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탈북

자 다큐멘터리‘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취재 보도한 조선일보 크로스 미디어팀

에게 영예의 대한언론상을, 원로 방송인
최창봉 명예회우에게 공로상을 각각 수

여했다. 
시상에 이어, 고희를 맞은 구종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46명의 회우가

기념품 및 금일봉을 받았다. 또 한국전
립선관리협회 권성원 회장과 이윤수비

뇨기과 원장이 회우들에 대한 전립선 무

료 정밀검진과 건강강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로패를 받았다. 
조창화 회장은 인사말에서“내년엔 언
론과 국익을 화두로 삼아 대한언론 회보

제작을 통해 국익발전에 도움이 되는 언

론자세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히
고 회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

부했다.
문명호 부회장 겸 대한언론상 심사위

원장은 탈북자 실상을 취재 보도함으로

써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온 조선일보

크로스 미디어팀과 전 동아방송·중앙
방송국장과 MBC사장을 역임, 한 평생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최창봉 명예회

우에게 5명의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언
론상과 공로상을 수여키로 한 심사결과

를 보고했다.
언론상을 받은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의

이학준 기자는“이번 탈북자 다큐멘터리

는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한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돌아보고“취재
기자는 때로는 험난한 취재환경에서 위

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며 살아야 하

는 존재라는 선배의 말씀을 새기며 이번

상이 칭찬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격려

로 받아들인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 명예회우는“대립과 분열 사회갈등
을 조장해온 방송의 언론행태는 비판받

아 마땅하다”고 말하고“지금부터라도
방송이 막중한 책임을 느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시욱 회
우는 고희 회우들을 대표해“언론보고서
를 내고 언론자유투쟁에 앞장서며 회우

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대한언론인회가

우리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건이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모임은 국기배례에 이어 2008
년 작고한 6분의 회우들에 대한 묵념과
조 회장의 인사말 등으로 이어졌다. 조
회장은 나이 들어 느끼는 세월의 빠르기

가 유수와 번개 같다고 운을 뗀뒤 회우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난 7월
부터 회보제작을 강화하고 164명에 대

한 전립선 무료검진과 건강포럼 등을 실

시할 수 있었다며 회장 취임 이후 지난

11개월을 회고. 내년엔 특히 회보 제작
등을 통해 언론과 국익관계를 아젠다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본회 발전을

꾀할 의지를 강하게 천명.
○…최창봉 명예회우는 언론공로상

수상소감에서 내 고향이 신의주인데 대

한언론상을 받은 조선일보 취재팀이 신

의주와 마주한 단둥 현지 취재모습을 전

해듣고 반가웠다며 좋은 선배 노릇도 못

했는데 상을 받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피력.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방송이 주류
신문에 흠집을 내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라며 방송보다 긴 역사를 가진 신문에

편향된 시각으로 마음대로 두들기는 나

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일갈. 홍난파의
봉선화 노래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을

하나되게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방

송이 책임을 느껴 국민통합할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고 말하기도.   
○…2008년 연말모임은 10명 좌석의

둥근 테이블 20개가 마련된 홀에 이른

시각부터 회우들이 들어서기 시작, 행사
가 시작된 오후 5시엔 이미 만석을 이룬
상태. 방명록에 서명하고 행사장에 들렀
다가 식사 전에 돌아간 분들을 포함한

이날 행사 참석 회우들은 모두 230여명
이라고 사무국 관계자는 설명. 이같은
연말 모임 참석 인원은 1977년 본회 발
족이래 최다 기록이라고.  
○…이혜복, 신우식, 제재형 전임 회

장은 물론 특히 원로 회우들이 대거 참

석, 더욱 활기를 띠었다. 최고령인 김진
섭(1918년생) 회우를 비롯, 김윤진
(1919년생), 문제안(1920년생) 회우 등
이 나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신동식
회우가 홍일점으로, 그리고 박실 회우가
가장 먼저 행사장에 나와 회우들과 인사

를 나누었다. 대한언론상을 수상한 조선
일보에서 변용식 편집인이 김창기 편집

국장 등 국장급 간부들을 대거 대동하고

참석, 자리를 빛냈다. 행사장 입구에선

조 회장과 신동철, 문명호, 홍원기 부회
장 등이 리셉션 라인에 서서 회우들을

반갑게 맞기도.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회우
들만의 행사를 위해 외부 VIP를 초청하
지 않았으며 어려운 재정사정이지만 시

장가격 6만원 상당의 남성 고급 화장품
을 기념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 한 관
계자는 기념품 증정도 이번이 처음이라

고 귀띔.
최희조편집위원(중부대 초빙교수)

대한언론인회는 새해 己丑年 화두를

‘言論과 國益’이라 정하고 회보‘大韓言
論’의 편집방향을 언론과 국익을 조명하
는데 집중하려 한다. 지난 2008년 하반
기는 언론의 좌표와 사명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사계 권위있는 인사들을

커버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모셔 이분들

의 탁견을 전파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우리의 언론이 권위주의에서 탈피하

여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논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격

려와 성원을 보내 주었다. 어떤 분은 월
1회 나오는‘대한언론’을 좀 더 자주

낼 수 없느냐는 요청을 해 오기기도 했

다. 우리의 사명감이 한층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표방하는‘국익’이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 국익이란어느정권이나정파의것이
될 수 없고 어느 지도자나 계층의 사상

이나 가치 속에 예속될 수도 없다. 국익
이란 국민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고 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공약수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며 장소의 논리

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

연하다고본다. 우리의국
익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일치할 수 없고

더 더욱 북한과 같을 수

없다. 
국민을 갈라놓고 싸움

을 부추기면서 정권의 안

전을 노리는 수법이 다시

고개를 들게 해서는 안된

다. 지역을 볼모로 의석

을 확보하고 의회민주주

의를 외치면서 자기네 패

거리의 안위에만 여념이

없는 일부 집단의 수법도

온 국민 앞에 고발되어야

한다. 국민이 다수의 의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논리를 망각한채 코스

모폴리탄적 여유를 부리고 있는 리더십

도 도마위에 올라야 된다. 일전에 민주
당의 강봉균 의원이 대안 없이 반대만

을 일삼는 민주당 집행부를 향해 일갈

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는데,

다수당에서는 그런 목소리

조차 들리지 않는다. IMF
당시 저승사자처럼 날아온

IMF총재를 비롯한 구미의
전문가들이 부실기업에 정

부가 금융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며 빨리 처분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미국은

지금 상하 양원이 앞장서

서 수백억 달러의 공적 자

금을 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들을 흉내 낼 것

이 있고 흉내 내서는 안되

는 것이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환기시켜야 한다. 
기업과 노조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 나라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고 기업 없는 노조

는 성립될 수 없다. 전 세계가 공황의

늪 속에 빠져 들고 있는 지금 기업은 기

업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자제와 희생을

감내하는 분수를 지켜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익이야
어떻게 되든 정부에 각을 세워 분열과

반대를 일삼는다면 세계적 공황 속에서

살아남기를 열망하는 국민들로부터 버

림받게 될 것이다. 私益을 손해 보더라
도 민족 공동체가 공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콘센서스를 우리 언론은 만들

어 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에 대한 언
론의 감시기능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

다. 감시의 기능은 언론의 책무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것 말고도 국익은

도처에 널려있다. 손쉽게 실행할 수 있
고 착안할 수 있는 국익이 우리 주변에

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말 일본의 아
소 수상은 일본의 경제가 완치되는데 3
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 우리 경제의
완치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적어도 이

엄청난 공황의 터널이 끝날 때까지 모

든 사안은 국익우선에 집중되어야 한다.
대한언론인회는 올 한해 언론이 부각

시키고 선도해 나가야 할 국익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600여명에 가까운
원로 언론인들의 인력이 있다. 이들을
총 동원한 국익 살리기의 캠페인을 펼

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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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여회우歷代최대성황
2008년송년회·古稀축수·언론상시상

조창화

·본회 회장

·발행인

’09主題「언론과 국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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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상·공로상수상자들. 최창봉회우가인사말을하고있다. 

고희회우들의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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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국회… 熱氣띤신문·어정쩡한 TV보도

여당의 단독 예산안 통과에 이은

FTA 상정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에서
깡패, 강도, 망치, 전기톱, 소화기, 소방
호스 등이 날뛰고 사람이 다치고 부서

지고 깨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싸움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꼴사나운 장면

에 등장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줄로

세우고 볼기를 치든가 종아리를 때려

피를 흘리며 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

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법은 멀고 주

먹을 가깝다고 온 나라에, 아니 온 세
상에 대고 소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야당의 국회 상임위 회의장 점거가 계

속되는 12월 20일과 21일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를 모니터했다. 

주말이어서인가, 국회 관련 보도는

비교적 조용했고 태평스러웠다.
20일 SBS는 선진국 의회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폭

력 의원은 의원직 사퇴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보도를 했다.
MBC는 국회 폭력사태가 연말마다 되풀
이 된다고 비평했으나 선배 의원들도

그랬는데 뭘,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의원님도 생길 법한 내용이었다. 
KBS는 야당의 상임위 회의장 점거

뉴스만 후반부에 한가롭게 전했다..
21일 SBS는‘이것이 쟁점’이란 타이
틀로 왜 쟁점 법안을 반대하는가 하는

입장을 전하므로 폭력사태의 당위를 인

정하는 걸로 비치기도 했다. 
MBC와 KBS 등은 각 정당의 동향과
반응을 취재하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명을 들어 주는 한

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불법 폭력은 간단히 지

나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파헤치고생생하게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알려주어야할것이다. 
국회의원들의‘폭력 특집’이라도 만

들어 유권자들에게 깡패 의원들의 쌈질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서 다음 선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

각도 든다.  
20일 밤 9시 뉴스가 끝난 후 이어지
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딱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각한 실업문제를 다루면서 이명박 대

통령의책임과문제점을여러차례강조하

고 부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실
업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

게 어디 대통령만의 탓인가? 사회 불안과
원망을확대재생산하는게아닌가? 참쉽
게접근하고무책임하게풀어나간다는생

각이들었다.
이어지는 아이템에서는 신문과 방송

의 겸영 문제를 비평하면서 재벌의 입

장에서는 편파 방송이 심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기존 케이블 텔레비전의

선정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서 방송의

음란성과 선정성이 큰 문제가 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송사들이 파

업할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그러나 그 방송사가 방영하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서선정적이고비윤리적인

장면이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봐온 입장에

서는뻔뻔스럽고겁없는제작이라는생각

을떨칠수가없었다.
싸움질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방송사의 제작자들이 모두 비슷한 모습

들로 보인다. 오십보 백보란 말이 있다.
또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헐뜯는 작태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사들은 저마다 공익성과 공공성

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청률과 광고 수

익에 목을 맨 방송현실에서 좀 더 자극

적이고 보다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유혹

에서 자유롭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방송가에서도 선

정적인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을 몰

아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방송의 프로그램 선택이

상업주의에 기초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

되고 있으며 방송사업 정책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하며 방송도 자유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도 국가 정책을

통한 조정과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또

한 사실이 아닌가.
개그맨들의 말장난으로 도배되는

KBS나 공공방송을 자처하는 MBC의 주
말 프로그램이나 삼각관계도 모자라 상

식을 벗어난 불륜이 흥미유발의 요인으

로 판을 치는 드라마도 방송사들의 자

율적인 노력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흥미 위주로 사실을 다르게 왜곡하거

나 지나치게 과장해서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게 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보지 않는다는 역사 드라

마도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방송의 가장 큰 배경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바른 방송을 할 때

방송의 힘이 배가되고 방송인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새해에는 힘 있는 국회나 정부 등 권

지난 12월 18일의 한·미자유무역협
정(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싼‘난장판
국회’는 차라리‘정치면’이 없거나 국회
를 무시해버리는 신문을 찾아 보고 싶어

질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다. 신문을 펼
쳐든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자

괴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진적

이고 야만적인 국가라는 비아냥거리로

국제적인망신을자초했다.
특별히 이런 저런 신문 가릴 것 없이

모든 신문의 톱 뉴스였고 나아가 2, 3
면, 또는 4, 5면을 도배질했으며 그것
도 모자라 사설, 칼럼, 촌평 등의 단골
소재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국회, 그들만의 전쟁터’‘망가진 국
회’같은 표제나‘난장판 국회, 국민
심판 두려워해야’‘망나니 국회… 망치
들고 싶은 건 국민이다’라는 사설 등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약과로 치부하고 견

딜 만할지 모른다. 그러나 해머, 정, 전
기톱, 물대포, 소화기가 난무하는 가운
데 멱살을 잡고 격렬하게 서로 치고 받

는 아수라장의 사진들에 이르러서는 그

것이 과연 입만 열면‘10만의 선량’을
자처하며 온갖‘특혜’를 누리는 국회의
원들이 벌인 일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같은 난장판

을 겪고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대립하

고, 각종 법안심의를 위한 상임위는 여
전히 열리지 못한 채‘극한 대치 상태’
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정책을 결정하게 맡기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바

탕으로 국민 복리 실현에 진력한다는

공통적인 가치 판단 아래 법안 하나 하

나에 시시비비를 명확히 따지고 가려서

정책화하고 행정부가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냉정할지 모르지
만 우리의 선량들은 합리성과 실리를

찾아 토의하고 입법하기보다는 이념과

공론에 매몰된 대립자세로 효율성을 살

리지 못하는‘싸움판 국회’로 정평이

나있다.
국회의‘난장판’에 대한 신문 보도나
논평이‘선정적’이었다거나 실제보다

축소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 하려

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의미조차 없

다. 실제로 언론의 사명은 신문이나

TV를 가릴 것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
로 보도하면 그만이다. 더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답답한 경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참담함이나 분

노 같은 것은 다음 문제다. 다만 한 국
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그 국

가의 일로 국민이나 언론인들보다는 국

회의원 자신들이 스스로 그 누구보다도

바로잡고 개선하겠다는 결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

보는 착잡함과 답답함 같은 것이라 하

겠다. 
사태를 주시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

선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경

제신문이었다. 국회에서 벌어진‘비이
성적 파동’을 적어도 톱 뉴스로 보도하
지 않았고 사설도 한 두 꼭지밖에 보이

지 않았다. 경제신문의 특성상 그렇다
고 말할 독자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같

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97년 IMF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적 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해내기 위한

각종 스트레이트나 기획기사를 다루고

있다. 

경제신문 가운데 경쟁하며 서로 발전

하고 있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를 보면

불황기일수록 경제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

는 생각이 든다. 두 신문이 12월에 톱
뉴스로 다룬 주제들은 대체로 우리 일

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과

환율, 부동산 동향 그리고 경제성장 전
망 등이었다. 경제신문들은 종합지들이
비생산적 정치뉴스에 매몰되고 있음을

지켜보며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한 정

책적 제안에 앞장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화되었다

지만 우리 나라 경제신문의 위치는 경

제 선진국의 경제지 만큼의 수준에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 때 한국
경제는‘허리 위’, 매일경제는‘허리
아래’를 보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만큼 한국경제는 비교적 무거운 정

책적인 뉴스, 그리고 매일경제는 일상
의 읽을거리가 많다는 비유였다. 한국
경제는 12월 들어 제호의 로고를 새로
바꾸고 스트레이트보다는 심층 분석에

중점을 두는 혁신을 단행했다. 두 경제
신문의 이같은 보도 경쟁이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와 경제성장에 기

여하기 바란다.

政黨입장 대변 한계 못벗어

不法사태 당위성 부각 인상

종합紙는 정치뉴스에매몰

경제紙현안정책제안눈길

이병국

·본회 회우
·전 한국경제 부국장
·한서대 대우교수

호천웅

·본회 회우
·전 KBS 취재주간
·전 신성대 교수

력층의 문제도 용기 있고 바르게 파헤

치고 공익에 보탬이 되며 자신의 허물

을 먼저 되돌아보는 방송제작을 통해

강하고 유익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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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을 둘러봐도 별 신통한 지형이

아니다. 협곡에 조그만 들판이 비좁게
들어앉았을 뿐 답답하다는 인상이다.
좌청룡 우백호는 커녕 앞 쪽으로 흐르

는 강이라든지, 큰 시냇물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 실개천 정도 흐를지 모른
다. 여하튼 왕후장상이 나올 지형은 아
니었다. 거기다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생가라는 게 도무지 오종종했다. 옛날
동구 밖 삼거리에 오고 가는 객들의

속을 풀어주는 주막집, 그래 바로 그런
일자집 주막 모양과 흡사했다. 
일단 눈에 띄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의 다른 집들과 비교

해도 초라했다. 두가지 상상이 가능하
다. 이런 집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니 얼마나 한국이 차별없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실감할 수 있다는

게 첫째일 것이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난 게 아니고 산골짜기 빈촌에서

호랑이가 나온 셈이다. 
그런데 생가 소개 게시판에는 호랑

이가 아닌 백말 얘기가 나온다. 백마
탄 왕자님 얘기는 비단 서양 동화만은

아닌 듯 싶다. 태몽을 그의 어머니 이
순례 여사가 꾸었을 때“엄청나게 큰

말뚝에 매여있는 백말의 고삐를 할아

버지가 주면서 타고 가라고 했는데 말

발굽 내딛는 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찼

다”라는 것이다. 백두산 정기를 타
고 났다는 북한 김정일 탄생 신화

와는 비교되지 않아도 역시 뭔가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 점은 대동

소이하다. 
도대체 그런 태몽들이 살기에도

바쁜 서민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전승

이 되었는지 역시 미스터리다.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

왕 빽도 절도 없는 농부 아버지 밑에

서 오로지 공부를 잘해 사법고시에 합

격한게 최상의 선택이었다면 그냥 소

박함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더 그다왔

을지 모른다. 하물며 봉화산 기슭에

지어놓은 저택과 생가와는 너무 대조

가 되었다. 
하긴 퇴임 직전 국고 495억원을 들
여 주변 개발을 하고 생가만도 9억
8000만원을 들여 새로 복원하며 사저

에는 12억1000만원의 예산 배정, 이밖
에 경호 및 경비 시설에 35억원을 투
입, 근접 경호동과 직원 대기동들을

짓도록 했으니 조만간 별 차이가 없어

질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이는
엄연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사는 저택이 종

합부동산세를 몇 만원 밖에 내지 않는

다면 몇백만원씩 내야 하는 서울 강남

의 35평 아파트 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아무리 시골 땅이라지만 시세
로 보아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혹
시 퇴임 이후 수입이 없어 봐준 것이

라면 몰라도 지금 그는 퇴임 대통령에

게 지급하는 막대한 봉급과 복지, 경
호 혜택을 받는 처지다. 이 역시 형평
차원에서 틀렸다. 하물며 자신이 만든
종부세 아닌가. 
두 번째 상상은 이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노무현씨가 평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지가 관심사다. 단
순한 어린이라면 그저 뛰어노는 정도

로 차별화한 세상에

눈길이 안갔을지 모

르나 생가 소개판에

나와 있듯이 그를 여

섯 살에 천자문을 외

운‘노천재’로 불렀

다면 얘기는 달라진

다. 왜 나는 이런 집
에서 가난하게 살아

야 하나를 원망 비슷

이 마음 속에 되새기

며 컸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가능하다.   
결국 노무현씨가

재임중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고 서울 강남

주민과 서울대 출신을 증오하다시피

대한 이유가 그가 살던 고향 마을에

와보니 대충 짐작이 가는 것이다. 어
느 사회에나‘차이’는 존재한다. 아무
리 평준화 교육을 펼쳐도 세월 지나면

우등과 열등, 부자와 빈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자신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국회

의원 당선, 대통령 당선 이후 까마득

한 신분 처우를 받으며 일반 서민과

차별화한 생활을 즐겨오지 않았는가.
좌파 정권이 퍼주기에 급급했던 북한

사회도 평등하지 못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능가한다. 당원과 비당원, 평양
주민과 시골 주민과의 차이는 상상을

불허한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 봉하마을, 그의 어린 시절 추

억 때문이라면 정말 착잡해지는 심정

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첫 추위가 닥
치기 1주일 전인 2008년 11월 28일에
찾은 봉하마을 인상기는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다. 
퇴임 후 하도 구경꾼이 많이 찾아서인

지 동네에는‘봉하 빵’을 만들어 파는

집도 보였다. 주인이 시식을 권해 먹다
가 일행 중에 누군가 지금 노무현씨가

연설중이라는 소리에 황급히 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경꾼은 우리 말고 많
지 않았다. 아마 취재진이 더 많았을지
모른다.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축대
위에서 그는 예의 겸손한 듯, 오만한 듯
한 얼굴로 막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아직 구속 엿새 전인 그의 형

노건평씨에 관해 물어본 것 같다. 잠시
곤란한 표정이더니 순식간에 제 얼굴로

되돌아왔다. 
요지는 언론이 이 문제에 너무 앞서

나간다. 조사는 받아야 하겠지만 자신
은 형을 믿는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엿새 뒤인 지난 12월 4일
저녁 노건평씨의 구속으로 다 허무맹

랑해졌다.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 며칠 뒤 일어날 사실에

관해 끝까지 언론 탓을 하며 형의 결

백을 믿고 싶어했다. 형제니까 굳이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노건평씨는 이미 몇차례 전

과가 있다. 대표적인 게 대우건설 남

상국 전 사장이 유임

청탁과 함께 건넸던

3000만원 수뢰 사건

이다. 이 때도 노무현
씨는 현직 대통령 신

분으로서 좋은 학교

나온 출세한 분이 시

골 농부 찾아가 청탁

이나 한다는 식 야유

로 끝내 남 사장을 한

강에 투신 자살케 했

었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갔던 날도 형이

니까 믿는다고 하기

보다 좀 더 친인척 관

리에 신경썼어야 했다는 자책을 다소

라도 비춰야 하지 않았을까. 
구경꾼과 지근 거리에서 호흡 소리

까지 들릴 정도로 밀착해 1주일에 월

요일, 목요일을 뺀 닷새동안 이른바

‘방문객과의 대화’를 갖는 진정한 이

유는 또 뭘까. 좀 야릇하다. 소탈하게
대중과 그냥 소통하고 싶어 그런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넓은 집에 일없이 들
어앉아 책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처럼 자유

롭게 헬스나 다니고 산책을 하고 그럴

처지가 못된다. 이따금 지인들과 골프
치러 지방 여행을 한다지만 그것도 노

상 할 일은 못된다. 자칫 구설수에 오
르기 쉽다. 
결론은 아직 60세 갓 넘은 나이에

좀이 쑤시니까 일거리 만든다는 게 그

런 대화시간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

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따져보
면 묘해진다. 그 대화 시간에 곧잘 정
치적 발언이 튀어 나오는 것이다. 기
자들이 현장에 상시 배치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셈이다. 특히 지난 가을

MB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우회적

으로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 두드러진

다. ‘10·4남북 정상회담’을 가리켜

‘버림받은 선언’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전임 사장이 계약한 일은 후임 사장

이 이행하는 줄 알았다”는 등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언제
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할 것인가. 
나라는 지금 미중유의 경제 위기 속

으로 침몰해가고 있다. 유능해 보이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이런 때 한껏 흔

들어 정치적 이득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은 세태다. 내년 우리 경제가 정부

와 한국은행 전망에 의하면 2% 성장
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마

저 의심한다. 자칫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으로선 누

구도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될지 불가측

의 시대다. 오로지 믿는 것은 한국인

이 지난 40여년간 보여준 성장 저력

뿐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다. 나도 그것을 믿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많은 구조조정

보다는 규모를 줄여 축소 경영을 해가

며 어려운 시절을 참아내 언젠가 올

호황기에 대비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지난 98년 외환 위기 때 우리가 너무
내용 좋은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치워

외국 기업들에 큰 이익을 안겨준 쓰린

경험이 뒷받침한다. 그런 점에서 LG그
룹 구본무 회장이 줄곧 현재 기업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 표시를 하

는 것에 공감한다. 이 기업이 꼭 형편
이 좋아서가 아닐 것이다. 미래를 담

보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현재 구조

조정이 얼마나 가계에 아픈 추억을 줄

지 알기 때문이리라 믿는다. 여기에는
노사 합심이 필요하다. 사회 화합은

더욱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라면 서로
참고 인내하며 도와야 하는 것이다.
기다리면 반드시 호기는 온다. 참고
또 참아야 한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

이 온다. 
그런 시기에 노무현씨가 계속 고향

마을에 앉아 낭비적 훈수를 두고 기자

들이 이를 받아 적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말이 아

니면 가만 있으면 된다. 어차피 정권

은 MB에게 넘어가 있다. 훈수 둔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다. 나라 들어먹기
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들도

종로로 가든, 을지로로 가든, 어떻든
좋은 길을 찾아가려 노력할 것이다.
시행착오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어차

피 국민이 선택한 정부다. 
최근 그리스가 16세 소년 사살 사건
과 관련, 전국적으로 시위 열풍에 말

려있는 현상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우
리의 얼토당토 않은 미친

소 시위 파동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이른바
거리 민주주의의 효시 국

가나 다름 없다. 정치인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고

정책 결정과 참전 결정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도시 국가 형태로 오늘의

민주주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날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다. 여러 가
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리 민주주의라

는 기본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 정치

체제가 으뜸 아닐까. 인구 4,800만명
의 세계 13대 경제 대국인 한국이 이
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해나갈 수 없다.
한국식 민주주의는 일단 뽑았으면 임

기중에는 일하도록 맡겨두고 나중 선

거로 결판짓는 게 낫다. 
다행히 노무현씨가 2008년 12월 5일
대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무자년 군

중 앞 출현은 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가 바뀌어도 그랬으면 좋겠다. 선언
전날 형인 노건평씨 구속으로 사실 더

말할 입장도 아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가 다시 봉하마을 축대 위에 할 일

없이 나타나 몇몇 구경꾼을 상대로 국

정에 관해 간접 훈수를 두는 그런 모

습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반갑다. 봉하
마을이 개인 정치 도장 또는 연설 연

습장, 구경꾼 모이는 동물원이 아닌

바에야 전직 대통령이 함부로 나서 정

기적으로 대중과 접촉하는 것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 
고향 마을 관광 수입 증진보다 중요

한 것은 국가 전체 위엄과 경쟁력 강

화다. 차라리 대학 강단에 서든지, 미
국의 카터 전 대통령 처럼 빈민구제

해비타트 운동이라도 하든지 남은 세

월 활용 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했다.

경제위기와 盧 前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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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1라디오를 통해 대통령의 담
화를 정규방송으로 편성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제목을‘안녕하십니
까, 대통령입니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욱 잘못이다. 이
것은 그 취지로 봐서‘연설’이어서는
안되며, ‘담화’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
린다.
‘연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스
피치’(speech)를 개화기 일본의 선각자
들이 일본말로 번역하면서 불교경전에

서 따온 말이다. 불교의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른바‘사자후’(獅子吼)에 가

깝다. 연설은 요샛말로 바꾸면 웅변에

가까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일본학
자들은‘스피치’외에도 많은 외국말을

일본말로 번역했다. 
‘필로소피(philosophy)’를 무엇이라

고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철
학’(哲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philosophy를 직역하면‘애지’(愛
知)가 된다. 그러나‘애지학(愛知
學)’이라고 해봤자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철
학’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부터 중국에 있던 말인 것처럼 오

해하기 쉽지만 그 때 중국에서도

그런 말은 없었다. 일본에서 그렇
게 쓰니, 중국 사람들도 이 말을 수입
하여 지금껏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

이다. 
나중에 방송이라는 매체가 등장하였

지만 당시에 방송이라는 말이 있었을

리 없다. 그래서 영어가 broadcast 라고
하니‘널리 내 보낸다’하여‘방송(放
送)’이라고 번역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도‘방송’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에서는 그

의미를 따라 널리 퍼

뜨린다고 하여‘광파
(廣播)’라고 따로 번
역했다.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은 그 취지로 봐

서 웅변이어서는 안

된다. 다정한 친구와

담론을 하듯 현안문

제를 얘기하는 것은

옳다. 그러므로 연설

이어서는 안된다. 더
군다나 고정 프로그

램의 제목을‘안녕하

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 어울리지 않는다. 어쩐지 그전에 많
이 듣던‘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와 같은 가벼운 인상을

풍기는 것은 영 적당치가 않다. 차라리
나는‘안녕하십니까’도 빼고, ‘대통령
입니다’도 빼고, ‘어서 오십시오, 얘기
좀 하십시다’또는‘차 한 잔 하십시

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고정 프로그램의

제목도 담담하게 그

저‘대통령과의 노

변정담’또는‘대통
령의 노변담화’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노변담화’는 지금
으로부터 70여년 전

인 1933년 3월 12일
미국에서 시도되었

다. 그 때는 자본주

의가 처음으로 겪은

‘대공황의 시대’였
다. 당시의 미국 대

통령이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 공황

극복의 방책으로 제시한 이른바‘뉴딜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이

아닌 쌍방향적‘노변담화’를 시작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노변담화의 원제
는‘fireside chat’였다. chat지 speech가
아니었다. chat는 담소하다, 잡담하다
라는 의미이다. 차를 함께 마시면서, 솔

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는 분위기이

다. 오래 전에 어떤 신문에서 한동안 연
재했던 대담 기사‘차 한 잔을 마시

며…’가 딱 어울리는 분위기이다.
방송 실무자들에게는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겠지만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 KBS가 방송의 공
영성, 공정성을 강조하겠다면서 이‘노
변담화’에 이어붙여 각 원내 교섭단체
의 장들을 라디오 방송에 출연시킨다는

데 이는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대통령
은 대통령이지 여타 정치인과는 그 위

상이 다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친교도 없고

그 측근 세력들과도 안면이 없다. 그러
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선거 때도 아닌데 어찌 대통령을
여타 정당의 대표들과 1대 1로 다루는
가. 이것은 방송 실무자들의 단견이 아
닌가 물어보고 싶다. 
나는 이른바‘촛불 데모’가 절정이던

2008년 여름〈천박한 국민,
천박한 정치, 천박한 언론〉
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그 책 속에서 대통령은 일

부터 분장할 필요도 없고

카메라의 부담도 느낄 필

요가 없는 라디오 방송으

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

는 고정 프로그램을 할 필

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나는 이 책을 청와대에 보낸 일도 없

을 뿐 아니라 그 측근 누구에게도 보낸

일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제안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가 있어

이 방송이 시작된 것을 보고 나는 내

생각이 자전거 헛바퀴 돌리는 식의 헛

발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

한다.

이른바 國史교과서 논쟁은 논쟁이라

기보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싸움이

다. 양측 모두 主題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른바 진

보)이 특정 의도를 갖고 있는 데서 비
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과서의 교육대상은 미성년자들이

다. 그리고 국사교육의 목표는 大韓民

國 국민을‘생산’하는데 있다. 
後者부터 말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여느 나라

와 마찬가지로 세계사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
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 單位이다.
그런 중에도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에

는 특별한 데가 있다. 바로 나라의 分
斷이다. 그 分斷은 과거 민족문제를 폭
력으로 해결하려 한 바 있고, 그리고
여전히 好戰的인 相對와의 갈등을 원인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적 의미
에서건, 특히 北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사교과서는 엄격하게 대한민국의 정

통성과 정당성에 입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정통성과 정당성을 외면하거나, 아니
면 相對的으로 다루자는 것은 대한민국

의 존립에 치명적인 害惡

이 아닐 수 없다. 극단적
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가치가객관

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교과서에

서 그 가치를 북한과 상대

적으로, 혹은 상대이하적

으로 다루자는 논리에, 절
대로동의할수없다. 
만일 그러한 논리에 동

의하는 사람이 국민의 종

다수가 된다면 이 나라는

공화국의 차수 변경 정도

가 아니라 建國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
거듭 말해서 교과서의

교육대상은 미성년자들이다. 그들의 역
사적 경험은 그야말로 미성년이다. 따
라서 국사교육은 이들에게 이 사회의

主流的 관점의 역사와 그 의미를 교육

시켜‘국민’을 만드는 것이다. 主流的
관점이기 때문에 그 역사관은 미상불

‘당파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

성년자를‘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파성’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보편적 진리를 가

르치는 數學교육과는 다

르다. 물론 대한민국이

건국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
문적 논쟁의 차원에서는

그 문제가 얼마든지 논의

되어도 좋다. 그러나 미

성년자들에게 모든 것을,
특히 북한을‘상대적’으
로 교육한다면 대한민국

의 존립근거를 치명적으

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
국가라는 것은 상황의

결정적 변화가 오기 전에

는 정통성과 정당성을 면

면히 고집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
의 국립묘지도 역사를 기억하는 관광지

가 될지 모른다. 
게티스버그가 처참했던 남북전쟁의

공동기억 장소가 되었듯이. 美國도 독

립전쟁을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

는지 보아야 한다. 독립전쟁에는 자유

라는 純正목표와 더불어 정치, 사회, 경

제적 구조가 얽혀져 있었다. 
조지 워싱턴도 한 때 英國軍 장교를

지망했던 사람이다. 최근에야 佛獨 통

합교과서가 나왔다. 그것은 佛獨화해와
EU의 성립 이후이다. 그 이전에 프랑스
가 普佛전쟁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기술

했었는지 보아야 한다.
프랑스의 시라크 前 대통령은 1차 대
전 때 소대장을 살해해서 처형된 병사

의 유족들이 이제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으니 伸寃을 해달라는 요구를 단호

하게 거부했다. 그의 대답은“백년 전에
도 프랑스는 프랑스였다”는 것이었다. 
진보와 보수의 나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드골

대통령의 나토군사기구 탈퇴정책을 그

대로 답습했다. 오히려 보수인 사르코

지가 다시 참가할지를 고려중이다.
필자는 국사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국사교과서만은 그 논쟁의

유탄을 맞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보아

하니 유탄 정도가 아니라 직격탄을 맞

은 교과서가 돌아다니고, 한편에선 그

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식이니 그저 아

연할 따름이다.

274호 2009년1월1일(목요일) ┃5┃

金 哲

¡Á Âå¡Á Âå

正統性외면한교과서는교과서가아니다

‘노변담화’로命名하는게옳아
政黨대표와 同格취급도 잘못

박 현 태
·본회 회우
·전 국회의원
·전 KBS사장

·본회 편집위원
·국민대 초빙교수

‘대통령라디오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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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의 전립선보다도 더 건강하
다는 예길 들었다며 자신의 건

강을 자랑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출신의 김병무 회우는“회장이
회우들의 건강까지 챙겨주고 …
참 거룩한 일”이라고 찬사를 보

냈으며, 이 행사에 참가한 회우
들도 이구동성으로 유익한 행사

라면서 의료진과 대한언론인회

집행부에 만족스런 표정으로 손

을 흔들며 진료실을나섰다.
(대한언론인회 이보길)

조물주가 남성에게 준 20g의
비밀‘전립선을 아십니까?’이
말은 한국전립선관리협회가 내

놓은 책자의 제목이다. 
한국전립선관리협회와 대한

언론인회가 공동주관한 전립선

건강 강좌와 무료 진료행사가

구랍 6일 영하 12도의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가운데 프레스

센터 12층 한국언론재단 대강

당에서 있었다. 
이 날 아침 8시 반부터 시작
된 행사는 12시 반까지 진행돼
모두 164명의 대한언론인회 회
우들이 채혈과 함께 초음파 진

단을 받고 현장에서 권성원 한

국전립선관리협회장 겸 강남

차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와 김

세철 중앙대학교 의료원 원장

이며 중앙의대 부총장, 대한언

론인회 회우들에게 매월 한 차

례씩 건강강좌를 열고 있는 이

윤수 박사 등 모두 10여명의
비뇨기과 전문의들로부터 건강

강좌에 이어 문진 등 진료를 받

았다. 
이 날 행사를 공동주관한 권

성원 전립선관리협회장은“최
초로 언론인 단체 회우들에게

벌인 진료행사라서 참가한 전

문의들이 긴장을 많이 했지만

역시 언론인들이라서 그런지

협조를 많이 해 줘 무사히 행사

를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진에 참가했던 한국일

보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냈던
박 실 회우는 진료를 마치고 나

오면서 조창화 회장에게 이런

바람직한 행사를 연데 대해 감

사한다며“얼마 전에 30만원을

주고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

런 행사야 말로 모든 회우들에

게 실질적으로 30만원씩의 혜

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출신의 성재삼 회

우는“이 행사야말로 노년기에
있는 회우들에게 가장 바람직

한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앞
으로도 회우들에게 이런 기회

를 많이 마련해 줄 것을 바란

다”고 말했다. 
11월에 신입회원이 된 KBS
의 강명수 회우는“대한언론인
회에 가입하자마자 이런 뜻있

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면서 회우들의 건강까지 챙겨

주는 언론인회에 찬사를 보낸

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출신의 김준하 회

우는“진료 결과 전문의로부터

1968년 11월 3일 새벽 전화 벨소리가
단잠을 깨웠다. 전화기를 든 순간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여보 박 기자 잠을 깨
워 미안합니다만 지금 울진 삼척지구에

북괴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아군과 교전

중이니 빨리 현장으로 가시오”하는 취재
지시였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MBC 보도국
박근숙 부국장이었다. 
당시에는대중교동수단이여의치않아동

해에서울진까지가는것은큰어려움이아

닐수없었다.
평소 잘 아는 서울신문 지국장인 윤재

극씨를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자, 지
프차를 내주었다. 험준하고 위험한 태백
산 허리의 2차선 비포장 도로를 굽이굽
이 곡예운전을 반복하면서 정신없이 달

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공비침투 현장

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상황취재를 한후

지서로 달려갔다. 치안국에 출입하는 기
자라고 위장했다. 지서장은 오늘 새벽

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는 외딴마을

전모씨 등 3명의 주민과 우체부를 학살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산으로 도주했다

고 분노를 토했다. 
나는 기사송고를 하기 위해 울진 시내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우체국에는 기자

들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며 마감시

간에 쫓긴 기자들의 송고 현장은 마치

경매장을 방불케 했다. 서울~울진간 시
외전화 회선이 부족한 데다 심한 잡음

때문에 몇 번씩 반복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야 상대방이 겨우 알아 들을 수 있

었다. 기라성같은 일간지 기자들이 온갖
고생을 해가며 취재한 내용을 귀동냥하

여 종합적인 취재를 할 수 있었다. 행운
이었다.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국에첫송고를했다. 
나는 다시 울진지구 공비토벌 소탕 작

전 상황실로 달려갔다. 북쪽으로 도주하
는 무장공비를 따라 지금의 태백시인 장

성경찰서 상황실로 취재진도 옮겨갔다.

공비 소탕작적은 11월 3
일 시작 1개월이 지나는

동안 삼척, 평창, 정선, 강
릉지역에서 군경 및 향토

예비군의 공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험준한산악지역

의 지형지물에 익숙한 이

점을 최대로 이용, 무장공
비통과예상지점에매복하

는 작전과 주민 신고정신

이 합쳐져 큰 전과를 올리

고있었다.
대간첩작전본부는 26일
군 작전중에 무장공비 정동춘(당시 나

이 24세)을 생포했는데, 정동춘은 울진
삼척지구 침투공비는 모두 120명이며
15명을 1개조로 하여 8개조로 편성했다
고 밝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30일 새벽 강릉경찰서 상황실에서 상

보가 날아왔다. 찬바람이 몰아친 새벽

식사도 못한채 대관령을 넘어 평창군 진

부면 월정리 상원사로 향했다.
월정사 진입로 입구까지 왔으나 교량

이 붕괴되어 도보로 12㎞를 걷기 시작

했다. 상원사에 도착할 무렵 요란한 총
성과 포탄이 터지는 등 치열한 격전이

시작되었다.
상원사에 도착한 기자들은 월용스님

등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맨 앞자리에

자리잡은 나는 마이크를 스님 앞에 바싹

대는 순간 스님은 기자회견을 거절했다.
기자들은 나 때문에 취재에 방해가 된다

며 마이크를 치우라는 고함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다. 하는 수 없이 포기
했다. 무장공비는 라디오를 휴대하고 있
기에 보복이 두려워서였다. 회견이 끝나
자 기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앞이

깜깜했다. 나는 자리를

뜨는 스님들을 원망스럽

고 야속스러운 눈으로

주시하면서 뒤따라 가기

시작했다.
순간 무언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옛기억이 떠올

랐기 때문이다. 스님 스
님, 혹시 해병대 하사관
학교… 하는 순간 스님

은 뒤돌아 보며 미소를

지으면서 기억력이 무척

좋습니다 하며 반겼다.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마이크

를 치켜 올리자 따라 오라는 손짓을 하

며 주위를 살피더니 쏜살같이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1968년 11월 29일 밤 9시 30분경 공
비 7명이 들이닥쳐 총으로 위협, 저녁밥

을 지어먹은 다음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이평능승이란 보살을 산기슭

에 끌고가 노끈으로 목을 매어 죽이고

충남에서 재수공부하러 상원사에 온 최

대규(당시 21세)군을 짐꾼으로 강제 납
치, 식량과 옷가지를 약탈해 도주했다는
만행을 녹음기에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

다. 나는 특종, 특종을 했구나 하는 생
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교전은 여
전히 치열했다. 나는 순간 격전의 총성
도 녹음기에 담아야겠다는 욕심이 발동

했다.
총탄이날아오는위험을무릅쓰고해발

1,030m인중봉을향해정신없이뛰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부상병이 들것

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다. 한참 올라가
는데 교전중이던 수색대원이 위험하다

며 통제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마이
크를 높이 올려 생생한 격전 녹음을 7분

가량 담는데 성공했다. 부상병을 부축하
며 하산하다가 위조지페 몇장을 주워 신

고하기도 했다. 긴장이 차츰 풀리자 배
가 몹시 고파왔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
무 것도 없었다.
마침 독가촌 추녀밑에 매달아 놓은 종

자 옥수수 몇 개를 입에 넣어 불려서 씹

어먹고 개울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다.
강릉 MBC에 돌아와 녹음테이프를 방송
부에 넘겨주고 기사를 작성, 서울 MBC
보도국에 송고했다. 데스크는 몹시 흥분
했는지 박근숙 부국장이 전화를 연결했

다. “박기자, 참 수고 많았소.”칭찬이
내포된 격려였다.
나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고생스러웠

던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1290 KHZ 라디오 주파수를 고정시켰
다. 드디어 저녁 7시 MBC 뉴스의 광장
시보가 울렸다. 무장공비 ○○작전 지구
에서 박명근 기자의 보도 …(총성과 폭
파음이 울리는 격전의 현장음을 백으로

깔았다.)… 아나운서의 보도에 이어 무
장공비 잔당을 쫓고 있는 우리 합동수

색대는 이 교전에서 ○명을 사살하는 등
의 전과를 올렸다. 상원사에서 무장공비
의 만행을 담은 생생한 녹음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메아리쳤다. 
대간첩작전본부는 12월 21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소금강 뒷산에서 4명을
사살함으로써 작전 52일만에 120명 침

투 무장공비중 정동춘 등 생포 5명, 고
동운 김익풍 등 2명이 자수했고, 113명
을 사살함으로써 작전이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취재기간 동안 나는 빈약한

기동력, 기자 지원없는 악조건 속에서

타 경쟁사보다 앞질러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하며 그 때를 지금 돌이켜 보면 울

진 삼척 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기

자라는 매력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게

한 동기가 됐다. 펜을 놓으면서 그 동안
나를 도와준 선배, 동료 모든 분께 지면
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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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備忘錄 울진·삼척무장共匪 추적기

박명근

·본회 회우
·본회 복지기금 관리
위원장

현장증언·격전총성생생히녹음보도

전립선검사 회우들 대거참여
강추위속 164명초음파검진등 받아

채혈하는 회우들. 

회우들이 전립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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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보도사진의 개척자”“격동
의 현대사를 사진으로 기록한 포토저널리

스트”“한국 최초의 사진평론가”.
대한언론인회 원로 회우 李命同 선생에

게 따라 붙는 수식어다.
지난 12월 10일 인터뷰 약속시간 30분
앞당겨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나와 계신다. 약수동에서 버스를 타
고 오셨다고 한다. 1920년 12월 2일생이
니 올해가 卒壽. 세월이 비껴간 듯 건강
하고 꼬장꼬장한 모습이다. 불의와 타협
할 줄 모르는 투철한 기자정신,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열정으로 한 시대를 풍미

한 보도사진 개척자의 대쪽같은 성품이

삶에 녹아 있다. 
“이제는 기억력이 많이 쇠퇴해졌다”며
인터뷰 자료와 사진집, 저서 <사진은 사
진이어야 한다>를 챙겨온 꼼꼼함도 엿보
인다. 사진 이론서이자 자서전 격인 저서
의 제목에는“기자는 기자이어야 하고,
기자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지
론이 함축돼 있다. 

보도사진의살아있는전설
이명동 원로 회우가 격동의 시대를 관

통하며 카메라로 기록한 역사의 현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957년 장충단공원
야당 집회 때 단상으로 몰

려든 정치깡패들을 겁도 없

이 카메라에 담아 정치깡패

유자광을 구속시키는 계기

를 만들었다. 
4·19혁명 때 경무대(지
금의 청와대)로 돌격하던

학생이 경찰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진을 목숨 걸고 찍었다. 자유
당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4·19 민주혁
명을 기록한 그의 보도사진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가 찍은 사진은 4·19혁명
기념우표에 새겨졌고, 특종 사진들로 서
울시 문화상을 받았다.  
두루마기를 입은 백범 金九 선생을 경

교장 앞 뜰에서 찍은 사흘 뒤 암살당했

고, 1956년 한강 백사장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마치고 돌아온 뒤 촬영한 申翼熙

선생도 세 시간 뒤 호남선 열차 안에서

사망하여 마지막 사진으로 남았다. 
수많은 보도 사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월파 徐珉濠(1903~1974)선생의 옥중
사진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고재욱 주필
이 1년이 걸려도 좋으니 옥중사진을 찍어
오라는 지시를 내렸지요.”서민호 민의원
(지금의 국회의원)은 1952년 4월 24일
지방의회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전남 순

천을 방문했다. 그 날 식사 도중 암살 기
도차 광주에서 온 서창선 대위를 호신용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 의

원은 살인혐의로 구속됐으나 국회가 정당

방위를 내세워 석방시켰다. 
내각제 개헌에 앞장섰던 서 의원은 자

유당 정권의 눈엣가시였다. 그 해 5월 25
일 선포된 계엄령으로 다시 구속되어 군

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구 육군교

도소에 수감되었다. 이명동 기자는 서 의
원의 사위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라

이카 카메라를 가슴에 숨기고 서 의원 장

남 등과 함께 면회를 갔다. 교도관의 감
시를 피해 기침을 하고 큰 소리로 대화하

며 카메라 셔터를 4번 눌렸다. 1월 5일
혹한 속에서도 땀이 비 오듯 솟았다. 어
렵게 찍은 사진을 현상하여 한 장을 겨우

건졌다. 
곧바로 대구에서 상경하여 윤전기에 걸

었으나 가족들의 요구로 서민호 옥중사진

은 始刷紙 3장만 기록으로 남긴 채 鉛版
에서 긁어낸 뒤 신문을 찍었다. 그 사진
은 그 해 12월 이명동 기자의‘기자수첩’
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서 의원은

1960년 4·19혁명으로 석방되었으며, 8
년간을 복역했다.  

운명처럼다가온‘사진쟁이’의길
이명동 회우는 가야산 언저리 경북 성

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주 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다니던 무렵,
학교를 오가는 길목인 대구에서 오카모도

라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카메라 가게가

운명처럼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사진관의 대형 사진기만 보았던 그에게

소형 카메라는 신비의 마술상자 같았다.
하루 품삯 30전을 받는 어머니를 졸라 1
원짜리 카메라를 손에 넣었으나 갈증만

느꼈다. 선반 위에 진열해 놓은 12원짜리
고급 카메라에 눈이 번쩍 띄었으나 언감

생심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소를
살 돈이라며 할머니에게 돈을 맡기는 것

을 보았다. 
그 날 밤 곤히 잠든 할머니의 주머니를

뒤졌다. 15원이 창호지에 싸여 있었다.
이미 카메라에 넋이 나간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12원을 몰래 빼낸 다음날 카메
라 가게로 달려가 환불하지 않겠다는 약

조를 한 뒤 카메라를 손에 넣었다. ‘간
큰 소년’의 호기심과 집념이 사진 외길로
들어선 계기가 된 일화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자리도 구하

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웃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갔다.
6년 동안 숱한 역경
을 헤치고 일본 법

정대학교 부속 상업

학교를 졸업하고 사

진 기술도 배웠다.
1942년 귀국한 그는
경북 산림국 성주출

장소에 근무하며 기

록사진을 찍어 거리

전시를 하는 등 보

도사진가로서의 기

질을 발휘했다.  
사진에 대한 열정

과 집념을 버리지

못한 그는 8·15광
복 이듬해 상경하여

대한예술사진연구회

에 입회하여 꾸준하

게 사진을 발표하면

서 성균관대 전문부

정치학과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했다.
6·25한국전쟁이 일

어나자 제 7사단 군
속을 자원하여 최전

방 전투상황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기록했

다. 당시 종군기자 대부분은 이명동이 찍
은 사진을 보도했다. 종전 후 두 개의 무
공훈장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전쟁이 끝나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953년 중앙일보 사진부 기자로 일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3년 뒤 동아일보 사진
부로 자리를 옮긴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역사의 현장을 사

진으로 고발하는 보도사진들을 남겼다.
이 회우는“그 시기가 나에게 사진기자의
정의감과 역사의식을 깨우쳐 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회고한다.    

지칠줄모르는질풍노도의 삶
동아일보 사진부장과 출판영업국장을

끝으로 1979년 59세로 언론현장에서 물

러나기까지 포토저널리스트의 근성과 사

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왔다. 1963년부터 30여년간 대학 강
단에서 보도사진론을 강의했다. 당시 학
생들에게“사진기자라면 투철한 기자정신

에 예

술적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
조하면서“포토저널리스트가 되
려면 포토그래퍼와 저널리스트

에 아티스트의 자질을 고루 갖

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분야도 國展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몇햇동안 끈질

기게 했으나 당국의 반응은 없

었다. 오기가 발동한 그는“국전
에서 사진을 수용하지 않으면

民展으로 맞서보겠다”는 각오로
1963년 동아일보 주최‘동아 사

진콘테스트’를 창설하는 산파역
을 맡았다. 3년 뒤‘동아 국제사
진살롱’도 창설했다. 1964년 국
전에 사진분야가 신설되어 그

꿈은 이루어졌다.
포토저널리스트는 정년이 없

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사진
에 대한 집념은 식을 줄 몰랐다.
사진평론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그는 칠순

에 접어든 1989년 사진전문지<월간 사진
예술>을 창간하여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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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史현장 증언하는 영원한 사진기자
“찬란한불꽃”실버파이팅 <6>

회우초대석
李 命 同

·전 동아일보 사진부장·출판영업국장
·대한민국 사진전 심사위원
·월간 <사진 예술>고문

인터뷰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리스트)

이명동원로회우가저서 <사진은사진이어야한다>를펼쳐들고“살아오면서좋은사람들을많이만나행복하다”고말한다.

1956년에찍은이명동회우의보도사진. 제 3대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
은대통령후보로신익희씨, 부통령후보로장면씨를내세우고‘못살겠다
갈아보자’는구호를내걸고치열한선거전을펼쳤다.

격동의시대보도사진개척한‘포토 저널리스트’

“물질관심두면人生은얄팍해진다”超脫의老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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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지수’보고서발간
★ 김진현(세계
평화포럼 이사장)
회우 = 세계 평

화 수준을 객관적

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2008년 세계 평
화지수〉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세계 평화지수 작업은 세계 평화

의 수준을 양적지표로 나타냄으로

써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

우고 평화수준 고양에 태한 전 지

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

를 담고 있다.

‘강서문학’에수필게재
★남재희 (전 노동
부 장관)회우 = 서
울 강서구의 강서

문인협회가 발행하

는 <강서문학>에
특집으로“그 칭기즈칸의 몽골”이
란 수필을 게재했다.

東友會송년회개최
★ 박경석(동아일
보 東友會 회장) 회
우 = 지난 12월 9
일 오후 6시 세종문
화회관 세종홀에서

동아일보 퇴직 사우들의 모임인

東友會 송년회를 개최.

지방신문협의회간담회
★ 박기정(전남일
보 사장) 회우 =
지난 11월 20일 경

기도 화성 그린피아

관광호텔에서 전국

지방신문협의회 2008년도 제 5차

사장단 간담회를 추재하고‘지방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 교류 협력

방안’세미나를 개최.

헤럴드미디어사우회송년회
★ 송두빈(헤럴드
미디어 사우회장)
회우 = 지난 12월
9일 서울 프레스센

터 19층 매화홀에

서 헤럴드미디어 사우회 송년회를

개최.

과학기자협회지에기고
★ 이광영(과학평
론가) 회우 = 지
난 11월 28일 발간
된 과학기자협회지

제 24호에‘위기에
직면한 한국 과학기술 - 정부 못지
않게 언론도 책임있다’는 과학 시
론을 기고.

시화집출판기념회
★ 이용호(시인) 회
우 = 지난 11월 3일
서울 뉴국제호텔에

서 최근 출간한 시

화집 <노랑꽃 개나

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朝友會회장으로추대
★ 인보길 회우 =
지난 12월 17일 열
린 조선일보 전직사

우모임인 조우회(朝
友會) ‘2008 송년

의 밤’행사에서 회장으로 추대

됐다. 인 회우는 조선일보 편집부
장, 문화부장, 편집국장을 거쳐 디

지털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했다.

상의자문위원위촉
★최병요(본회논
설위원) 회우 = 대
한 상공회의소 중

소기업 자문단 자

문위원으로위촉.

一耕언론상 시상
★ 윤임술 (일경언
론문화재단 이사

장) 회우 = 지난
12월 17일 12시 프

레스센터 20층에서
一耕言論賞을 시상했다 2008년도
수상자는 대상에 매일신문 박병선

등 5명, 장려상에 국제신문 박창희
등 2명, 춘천문화방송 황병훈 PD
등이다.

각계초청송년음악회
★ 고학용 (한국언
론재단이사장) 회
우 = 지난 12월 26
일 오후 6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에

서 각계 인사 200여명을 초청, 송
년음악회를 열었다.

9월회송년모임
★ 박문송(9월회
총무) 회우 = 지난
12월 12일 孔大植,
金潤德, 朴永植, 朴
晋緖, 柳承澤, 韓永

燮 회우 등을 불러 명동 묵호횟집

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비움의미학실천한선비정신
이명동 원로 회우를 키운 것

은 八割이‘사진에 대한 열정’
이고 二割이‘비움의 선비정신’
이다. 그것은 건강한 삶의 비결
이자, 후배들의 귀감이다. “일에
미쳐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

했다”고 털어놓는다.
스물 세살 때, 네 살 아래 鄭
甲鳳씨를 아내로 맞아 2남 3녀
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 입학

하고 졸업했는지 모를 정도였

다”고 한다. “집사람은 동아일보
는 보너스가 없는 신문사로 알

정도로 보너스는 개인 비즈니스

로 날렸다”며 웃는다. 일에는 최
선을 다했지만 요즘 세대의 잣

대로는‘바보처럼 살았군요’다. 
이 회우는“사진기자 생활을

하면서 물질에는 큰 관심이 없

었다”고 말한다. “이재와 물질에
관심을 두면 인생이 얄팍해진다는 생각

을 하며 살았다”고 덧붙인다. 그 사례 가
운데 하나가 12년 간 애착을 가지고 키

운 <월간 사진예술>을 후배에게 조건 없
이 물려주고 아름다운 은퇴를 실천한 것

이다. 김녕만 새 발행인은 중앙대 제자이
자 동아일보 사진부장을 지낸 후배로“잡
지를 크게 발전시킬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막내아들이 사진을 전공하고 지금도

사진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자식에게 물

려 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도‘참 잘한 일’이라고 동의해 주
었고, 주변에선‘과연 이명동 답다’고 격
려해 줘 고마울 뿐”이라고 한다.
두주불사에 하루 담배 세 갑을 피우는

골초였으나“20년 전에 모두 끊었다”지
만 역산하면 70세까지 즐기고도 건강을

유지해 온 비결이 궁금하다. “가끔 남산
을 산책하는 것이 고작이고 특별한 건강

관리는 없다”고 한다. 말 벗들 대부분이
‘저 세상으로 소풍’을 떠나 쓸쓸하다는

것. “요즘은 평생 바쁜 남편 만나 고생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산다”
며 자리를 뜬다.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공보처 우수잡지로 선정되고, 해
외통신원을 둘 정도로 궤도에 올려놓았다.  

274호 2009년1월1일(목요일) ┃9┃

사진기자

들고“살아오면서좋은사람들을많이만나행복하다”고말한다.

∏̧ Ïì ø¿ §¤

본회회우8명

소장사진제공
언론60년사진전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
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

동 주최한‘언론 언론인 60년
특별사진전’(2008.12.15~20)에
본회 회우 이혜복 , 박명근, 임
학수, 이형균, 김 화, 김춘빈,
김한길, 박용윤씨 등이 제공한
사진이 전시되었다. 한국언론
재단(이사장 고학용)은 이들에
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956년에찍은이명동회우의보도사진. 제 3대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
대통령후보로신익희씨, 부통령후보로장면씨를내세우고‘못살겠다
아보자’는구호를내걸고치열한선거전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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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씻어준다.
달성사를 지나 금곡사(金谷寺)위의 약
수터에 이른다. 우선 시원한 약수 한 잔
씩 마신다. 뱃속 깊숙한 곳까지 짜릿하다.
제 3락은먹는것이다. 우리가살아가면
서먹는즐거움을빼놓을수없다. 식도락
가가 아니더라도 맛있는 음식 먹는 즐거

움은 누구든 손가락을 꼽는다. 그래서 소
문난음식점은언제나초만원이다. 
산행을 마치고 시골집에 오후 1시쯤
도착한다. 약수터에서 몇 잔씩 했다지만
지껄이면서 내려오다 보면 뱃속이 허전

해질 수밖에. 단골 손님인 우리들에게는
유별나게도 친절한 강 마담이다. 산에
오르기전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 먼저

준비했다가 푸짐하게 대접한다. 입에 맞

는 좋은 안주와 술은 서로 짝

이 되어 각 1병은 기본이고 병
반쯤 마셔야 양이 찬단다. 주량

이 놀라울 정도다. 
술자리는 언제나 음담패설이 있기 마

련이다. 상 앞에 둘러앉은 늙은이들은

옆방에 손님이 있건 없건 떠들어 댄다.
이렇게 해서 배꼽이 튀어 나오도록 몽땅

웃고 술이 거나한 일행은 시내버스에 올

라 동창회관을 향한다. 도중하차를 엄중
히 감시하여 동창회관에 이른 친구들은

‘마작팀’‘고스톱 팀’‘바둑 팀’등으로
나뉘어 소주값 모으기를 시작한다. 모아
진 세금은‘털보식당(주점)’에서 소주값
으로 납부한다. 흥이 나면 노래방까지

어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은 저물고, 다음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12월 31일로 모악
산 오르기 264회가 됐다.

원로 언론인들의 동네

친목 모임의 효시라고나

할까? 경기도 용인시 수
지구에 거주하는 老記者

들의 월례 모임인‘一木
會’는 벌써 8년째 한번

도 거르지 않고 매월 첫

목요일 저녁에 만나 흥

겨운 시간을 보낸다.
一木會는 수지구 지역

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가 개발되면서 2001년
봄 언론계 퇴역 원로들이 서울에서 대거

이사를 해와 누구의 제의라 할 것도 없

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웃 친목 모임이

다. 
회원은 처음 11명으로 시작하여 한

때 22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그 동

안 한 분이 작고(故 柳善佑)하고, 다섯
분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금은

16명이다.

현재의 회원은 趙庸中(회장·전 연합
통신 사장), 姜漢弼(전 불교방송 사장),
金東益(전 중앙일보 사장), 金斗謙(전
중앙일보 부국장), 金文鎭(전 서울신문

전무), 金永凡(전 대한일보·전 서울플

라자호텔 사장), 盧哲容(전 경향신문 사
장), 宋斗彬(전 동화통신 편집국장), 吳
根泳(전 연합통신 상무), 尹壬述(전 부
산일보 사장), 李罕洙(전 서울신문 사

장), 李廷培(전 중앙일보 편집부장), 曺
圭河(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鄭基政(전
문화방송 감사), 崔鍾哲(전 SBS 전무)
등이다.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마치 전 언론사 사장단 모

임 같다는 핀잔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의 모임
분위기는 현역시절의 部

會 플러스 동창 모임 같다

면 가장 근접한 표현일 것

이다. 모임은 대개 才談과
웃음으로 시작하여 웃음

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만 때로는 우국충정의 고

담준론이 펼쳐지기도 한

다. 호프집 2차는 필수이고 酒黨들은 3
차도 불사할 때가 많다. 일부 회원들은
정례 모임 외에 가까운 광교산 등산을

즐기기도 하고 바둑 애호가들은 함께 기

원을 찾기도 한다. 본지는 2001년 9월 1
일자에‘水枝와 一木會’란 제목으로 이
모임을 소개한 적이 있고, 수원에서 발
간되는 京仁일보는 같은 해 10월 5일자
에‘현대사 증인들 한 마을에’란 제목으

로 一木會를 소개하는 박스 기사를 실었

다. 월간 <新東亞>는 2002년 9월호에
역시 一木會를 소개하는 화보 페이지를

내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은퇴한 老記者들의 단순한 동네 모임

이 이처럼 주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 모임의 순수성과‘아름다운
老後의 모습’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의 故辭에“退一步 天高地闊 讓三分
心和氣平”이란 말이 있다. 
一木會 회원들의 마음 가짐을 여기에

비유한다면 필자의 지나친 과장일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J고교 동기 산악회의

구호다. 매주 토요일이

면 제각각 차편을 이용,
모악산(母岳山)을 오르

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중인리 시내버스

종점‘시골집’에 모인

다.
해발 800m인 모악산

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

군의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이 빼어난 명산이다.
이 산은 전북도민의 생업과 문화·건
강을지키는소중한자연자원중의하나로

1971년도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호남평
야의젖줄구실을하는구이(九耳)·금평
(金坪)·안덕(安德)저수지 등의 물이 모
두이곳모악산에서시작된다.
모악산에는 금산사(金山寺), 귀신사

(歸信寺), 대원사(大院寺), 수왕사(水
王寺), 금곡사(金谷寺) 등 10여개의 크
고 작은 사찰이 있다. 특히 금산사는

조계종 17교구 본사중의 하나로 백제

법왕 원년(599년)에 창건되었으며, 신
라 경덕왕 때인 762년에서 766년 사이
에 진표율사(眞表律師)에 의해 중창되

어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미

륵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륵전은 국보 제 62호이며 육각 다층
석탑 등 10여점의 보물이 있다.
각설하고, 토요삼락의제 1락은친구들
과의 만남이다. 그것도 중고등학교 시절
의 동기동창생들이다. 졸업한지 56년이
란 긴 세월이 지나 모두가 산수(傘壽)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건만 학창시절의‘새
끼들’뿐이다. 대학 총장도 없고, 도지사
나 법관도 없다. 모두가‘이 새끼’와‘저
새끼’들이다. 연어가 알에서 깨어나 망망
대해에서 풍파와 부딪치

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살다가 생을 마칠 무렵

모천에 돌아가는 귀소본

능(歸巢本能)의그것과도다름없다. 
시골집 주인 강 여사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 마시고 10시 정각에 산행
이 시작된다.
20분쯤 걷다보면 길 양편에 논밭과 과
수원이 즐비하다. 봄이면 연분홍 복숭아
꽃과 하얀 배꽃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

을 다투고 있다. 누가 말 했던가‘이백
도홍춘이색(梨白挑紅春二色)’이라고.
제 2락은 산과의 만남이다.
산 어귀에 들어서면 벌써 코끝이 서

늘하고 상쾌한 솔 내음에 흠뻑 취한다.
더욱이 간밤에 내린 비로 청초해진 아

침 산은 풀꽃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

로 모두를 반긴다. 
이름 모를 산유화며, 수목들이며, 산

새들이며, 모두가 신명

나는 삶을 구가하는 보

금자리다. 산은 사랑을

키워 주는 도장이다. 산
에 묻은 희로애락(喜怒
哀樂)은 얼마이며, 산에
서 잉태한 사상(思想)과
우정은 얼마인가.
산에 오르면 죄를 짓

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

성이 강조되고 역사 앞

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명제(命題)가 성
립된다. 
산은 무한한 사랑을 잉태케 하는 말

없는 스승이 되고 포근한 정을 안겨주

는 어머니의 품이기도 하다.
산은 기쁠 때나 슬플 때, 외로울 때,
언제 찾아도 용기와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어찌보면 산은 인간의 참 모습을 비

춰주는 영원한 고향이며, 끝없는 노스탤
지어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고되고 역
겨운 세상일지라도 산에 오르는 동안만

은 혼탁한 사바세계의 번뇌를 잊을 수

가 있고 인간 본연의 자아로 돌아간다. 
달성사를 향해 오르다 보면 4~5월엔
진달래와 철쭉꽃의 아름다운 군락을 본

다. 진달래와 철쭉은 잎과 꽃중 어느

것이 먼저 피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면 진달래이고, 이
는 흔히들‘참꽃’이라 하며, 먹을 수 있
다. 옛날 배고프던 시절 아이들의 간식
거리가 되기도 했으며, 농사철이 되기

전 아낙네들의 봄나들이에서 부쳐 먹던

화전의 재료가 되기도 했다. 또 남쪽

지방에선 진달래는 피어있는 생태에 따

라 아직 덜 핀 꽃봉오리는 사춘기 소녀

의 젖꼭지 색깔에 비유하여‘연달래’라
하고, 활짝 핀 붉은색의 진달래는 처녀

의 젖꼭지에 비유하여‘진달래’라 하며,
시들기 전의 것은 아기에게 젖을 물려

까무잡잡한 아줌마의 젖꼭지에 비유하

여‘난달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게
다 말쟁이 말장난이거나, 글쟁이의 글

장난일 게다. 또 철쭉은 꽃보다 잎이

먼저 나오고 후에 꽃이 피는데 독성이

있어 먹지 못하므로‘개꽃’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이 때 쯤이면 또 하나 빠짐없이 만나

는게 있다. 뻐꾹새다. ‘뻐꾹 뻐꾹…’숲
속에서 뻐꾹새 울음소리가 애잔하게 들

려온다. 
산행은 계속된다. 계곡에 흐르는 물

소리, 이름 모를 산새소리, 바람소리,
한 주일동안 가슴깊이 쌓였던 풍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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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曜三樂

김한봉

·본회 회우
·전 대한일보 기자
·전주문화원 이사

一 木會우리들 모임

정기정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월남특파원
·전 마산 MBC 사장

龍仁수지구거주 老記者 16명

8년째 매월 흥겨운 자리 가져

매주 토요일 친구· 山·음식과의 즐거운 만남.

언론회보1월수정  2008.12.26 6:34 PM  페이지11   G1 TANTO



274호2009년1월1일(목요일) ┃12┃

수출 3천억불달성 2년만에 4천억불!
무역과함께한건국 60년-. 순탄한길이아니었지만우리는이뤄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와경기침체의소용돌이속에서도우리의도전은결코멈추지않습니다.

수출 5천억달러를향해더욱힘차게나아갑니다.

무역은대한민국의희망입니다.

www.kita.net

무역은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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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化鳳씨의 고향은 함경남도 長津. 해
방 후 소련군이 진주하자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 
미 24군단이 인천으로 상륙, 서울로
들어와 시내를 돌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을 때 신씨는 미군사령부

로 정해진 반도호텔(지금 롯데호텔 자

리) 앞에 서있었다.
한 군인 통역을 지프차 뒤에 태운 한

미군 대위가 이치보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성난 어조로 고함쳤다. 
신씨는 그에게 다가가서 도와드릴까

요 라고 영어로 말하니 조선호텔이 어디

냐고 물었다. 나도 서올 온지 얼마 안되
어 지리를 잘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 물

어보고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신씨의 영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미군

대위는 타고 있던 통역을 내리게 하고

대신 신씨를 태웠다. 
오른쪽으로꺾어서 100m 가량간왼쪽에
갈색벽돌의옛조선호텔이나타났다. 호텔
은 미 24군단장 하지 중장과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숙소로되어있었다. 
신씨는 지하 주방으로 안내되어 요리

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미군과 일

본인 주방장 사이에 통역을 했다. 신씨
는 일본 중앙대학 4학년 졸업반, 영문학
을 전공했다. 
미군식사관 등으로부터 통역을 잘 한

다는칭찬을들었고그날부터그곳에서

의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나 호텔근무가
적성에맞지않아미국유학을결심했다.
하지 중장은 참모들에게 Shinn이야
말로 미국 유학을 해야 할 젊은이라고

참모들에게 말하며 615달러를 모아 그

에게 전달했다. 당시로서는 꽤 많은 돈
이었다.
신씨는 헤이스팅대학 졸업반에 편입

됐고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원에서 국제

법을 전공했다. 줄 곧 장학금을 받았다.
(Regents Fellowship)
귀국한 다음해 AP 서울 지국장 무어

(Moore)의 추천에 의해 본사 발령으로

AP기자가 됐다. 이니셜은‘Bill Shinn’.
그로부터 그의 화려한 외신기자 생활은

시작됐다. 

6·25 동란이 일어

나고 평양이 함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

을 방문할 때 그 비행

기에 동승하는 행운도

얻었다. 
평북 順天에 미군

공수부대 3000병력이
기습 낙하할 때 목숨

을 걸고 함께 뛰어 내

리기도 했다. 인천 상
륙작전 특종으로 AP
본사로부터 특별 상여

금도 받았다. AP 서울지국의 동료들은

Bill shinn이 미국인이었다면 퓰리처 상을

받았을 것이고‘Scoop(특종) Shinn’이라
고 불렀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폭동
이 일어났다. 포로수용소장 도드 준장이
포로들에게 포로가 되는 사건을 특종 보

도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두 번이나 공보처장

을 제의했으나 정중히 사양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파고다공원 옆

에 5층 관광호텔을 지었다. 부지는 Bill
Shinn의 것이었지만 공사를 하면서 자

금이 달려 은행대출을 신청했다. 
당시 은행들은 대출금의 20%를 떼어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헌납하는 검은 이

면이 있었다. Shinn은 이를 끝내 거부하
고 사채를 끌어다 썼다. 천신만고 끝에
호텔을 완공, 개업했으나 끝내는 사채업
자와 건설업자에게 넘어갔다. 
어느날 여름, 서울신문 앞 공터에 지
어진 신문회관 1층에서 바둑을 두고 있
는 Bill shinn을 보았다. 1층은 신문열람
과 바둑판이 몇개 놓여 있었고, 2층은
기자회견장이었다. 
三伏에 두꺼운 겨울바지를 입고 연신

땀을 훔치고 있었다. 민망하여 차마 인
사할 수가 없었다. 몇해가 지난 뒤 내가

도쿄(東京) 특파원으로 가

있을 때 한국 대사관 김재

권 공사 방에서 만났다. 서
로가 반가웠으나 옛날의

패기는 없없다. 김 공사는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넉넉

한 자금을 지니고 있었다.
김 공사는 6·25 피난시절
부산에서 국방부 정훈국

부국장을 지낸 일이 있어

서 특파원들은 기자실보다

는 그의 방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보냈다. 김 공사는

성품이 온화할 뿐더러 사흘이 멀다 하고

고급 점심식사를 베풀었다. 

신씨의 모처럼의 방문을 눈치챈 특파

원들은 모두가 자리를 떴다. 
신씨는 시사통신 도쿄 지국장으로 와

있으면서 혼자 주간 영자신문을 발행하

고 있었다. 그리고 도쿄 외신기자클럽의
부회장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그러나 신씨는 동경생활도 그만 두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도쿄 외신기자클럽

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다. 모두가
Bill Shinn을 부르라는 의견이었다. 
Bill Shinn은 다시 도쿄로 와서 클럽

지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어느 은
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 클럽 내부를

일신시켰다. 그리고 일본인 유명인사와

외국은행 도쿄지점장을 명예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클럽은 활기가 감돌았다. 
Bill Shinn은 여기서도 오래 있지 않았
다. 다시 미국행. 막내 아들 承煥의 결
혼식에 서울에 왔다. 
막내는 일본에서 고교를 마치고 LA에
서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결혼식날 아
침 아파트 옥상에서 체조를 하다가 아래

로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얼마가 흘렀던가, LA자택에서
그가 생을 마감했다는 부음이 훨씬 뒤에

국내에 전해졌다. 
그는 부드러운 글도 아주 잘 썼다.

AP는 언제나 Bill Shinn이라고 타전하는
데 국내 신문은‘申化鳳’이라 기명하여
한국인임을 알려 자랑스러워 했다. 
늦게 알려진 부음이지만 국내신문은

단 한 줄의 부고기사도 싣지 않앗다. 
人生流轉,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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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현 회우가 11번째 저서인〈재미
있는 육상경기 이야기〉를 펴냈다.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조직
위원회’로부터 육상 붐에 불을 붙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집필한 이

책은 동서양과 인종의 벽을 허물고 진

정한 페어플레이를 펼친 사람들, 각양
각색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각자의 역

경을 딛고 일어서 최고가 된 스포츠 영

웅들의 가슴뭉클한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육상경기가 매우 재미있는

스포츠인데도 어쩐 일인지 우리 나라에

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성
공적 개최와 더불어 육상의 발전을 위

해 대통령으로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

까지 온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각계에서는“이
책을 단순한 육

상경기 이야기

가 아니라 스포

츠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

는 인문 교양서”“이 책을 통해 육상경
기가 얼마나 매력있는 운동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자칫 딱딱하기 쉬
운 육상경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

어 썼으며 편안한 이미지의 일러스트가

조화롭게 어울려 이해가 더 쉽다”고 평
하고 있다. 
<260쪽 값 8,000원 에드엣>

고두현회우‘재미있는육상경기…’ 최영정회우喜壽기념‘韓流골프’
40여년동안골프기사와칼럼을취재하
고 집필해온 최영정 회우가‘취재 40년,
喜壽 기념 칼럼 모음〈韓流골프, Why so,
why not〉을 펴냈다. 지은 이는 머릿말에
서“조금은 무거운 그러나 맵고 짭잘한
읽을거리를 교재(敎材)타입 모음으로 엮
었다고밝히고있다. 
책이름〈韓流골프, why so, why not〉는

‘한류골프, 뭐가 그렇고 뭐가 그래서 안
될 것 있나?’라는 뜻으로 선진 골프 대국
의 골프와는 다른 우리만의 틀리고 다른

골프를 두고 그것들이“왜 그렇고 그래서
안될게뭐냐”고따진다. 
골프·골프장·클럽·규칙역사·단
체·플레이성(性) 및 미디어 등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하여 우리의‘틀리고 다
른’골프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밝히고 있

은 것이다. 우리
의 멤버십 코스

가 재벌의 접대

용, 과시용이 아
니면“골프를 돈
으로 하자”는 부
동산 투기 업자

의 돈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

고있는현실을예리하게지적하고있다. 
저자는“같은 사(似)이면서 아니 비

(非)인 사이비(似而非) 골프의 폭로이자
투정의 칼럼집”이라면서“만천하의 지적
(知的) 골프 꾸러기와 함께 다지는 격문
이자 연판장 구실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

절하다”고밝히고있다. 
<343쪽비매품에버그린>

AP本社기자 申化鳳씨의 추억

정 준 모

·본회 회우
·전 신아일보 및 도쿄특파원
·종군기자 동우회 부회장

‘Bill Shinn’필명으로수많은특종

호텔경영실패 해외떠돌다 他界

잊지못할사람들

언론회보1월수정  2008.12.26 6:34 PM  페이지13   G1 TANTO



274호2009년1월1일(목요일) ┃14┃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늘‘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실
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이사로서의 역할

에 충실하려 했으나 때로는 미흡했던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 1장에는“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
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말씀’은
‘하나님이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복음서를 쓸 무렵에는

이미‘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

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
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 만큼
어지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온 국민의 기
대 속에 출범한 새로운 정권마다 수많은

말을 쏟아 놓지만 그 속에는 진실과 알

맹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

게 감동과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말은 씨가 되고, 생각은 운명이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은 진심

이 아니었지만, 무심코 던진 농담이 현

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

다. 이것을 言靈效果라고

합니다. 말은 씨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말을 뱉을 때는 참

으로 자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에게, 또
는 학생에게 조그마한 약

점을 잡아‘잘 못 한다’느
니, ‘왜 너는 그 모양이

냐’느니 하는 부모와 선생의 한마디로

어린양의 장래를 그르친 사례는 인류 역

사상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혀로 하는 말은 말씀이 아닙니다. 마
음으로 하는 말이어야 믿음이 가는 것입

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입니다. 마음
의 알맹이를 쓰는 것을‘말씀’이라고 합
니다. 마음 수련을 하는 수행자 가운데
는 스승의‘말씀’한마디로 깨친 사람이

많습니다. 
말장난과 말씀은 天壤

之差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마

음씀이 바르지 못하면 말

장난이 되고 맙니다. 말
에는 향기가 배어 있어야

말씀으로서의 기능을 발

휘합니다. 말재주가 좋다
고 해서 말씀이 되는 것

은 아닙니다. 진짜 말씀

은 비록 짧은 내용이라도

듣는 이의 가슴 속을 파고 듭니다. 성인
들의 사상을‘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하늘마음의 알맹이가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밝게 하고 마
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스스로 자기 자
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날마

다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희망적인 말

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밝다
고 하겠습니다. 욕지거리를 하거나 부정
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많이 쓴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어둡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에는 暗示性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그 말이 암시한대로 일이 벌어

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생각은 운명이다’라는 격언이
생겨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
적인 운명을 가져다 주고, 부정적인 사
고는 부정적인 운명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은 곧 말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한번 더 긍정적으

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

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에는 강한 힘
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 자체에

창조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주 신’은 늘 우리가 하는 말을 듣
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속으로 하는
혼잣말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은
말 속에도 존재합니다. 
저는 선배님들의‘격려의 말씀’으로
인해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었음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감사드립니다
大韓言論人會상임이사를물러나며

백내장 의료비지원대상제외
이사회결의…自家長期치료는포함

김건이

·본회 전 상임이사

·전 세계일보 국장 겸

수석논설위원

♣주소쪾전화바뀌었습니다

·유무정 회우=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34. 푸른마을 402동 903호
(412-510)
·정성진회우=서울 은평구 진관동 19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812동 201호

(122-200)
·나용경 회우=010-2691-0084
·박영식 회우=010-3370-9338
·조창화 회우=010-8290-3733

본회는 지난 달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 118차 이사회를 열고 2009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정하고 신입회원 15명의 입
회를 승인했다. 이 회의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

기로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후생복지위원회(위원
장 박응칠)는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비 지원을 요청한 A회우에 대한 내용

을 심사한 결과“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는 치과 치료와 마찬가지로 노인에게

통상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의료비 지원

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

하고 이사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 치료와 백내

장 수술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

지 않게 된다. 한편 입원을 하지 않더
라도 집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의

사 진단서와 의료비 지출 근거가 명확

하고, 회우 3명 이상의 확인이 있을 경
우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료

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기금»신회우
김경중(金景中)=20만원

회비 »신 회우
ㆍ2008년도
김세경 김윤곤 김은구 동문성 박영식

안병훈 이한수 장순재 장준식 전남석
정병교 정성진 정운종 정회준 조남조
조동표 한상규

ㆍ2009년도

강명수 강용식 김기원 길윤석 고두현

권혁만 김대환 김성배 김영효 김윤곤

김재근 김 화 김휴선 도준호 민병문

박광춘 박명근 박승채 申東澔 심재복

여영무 오건환 오판룡 우경식 이배국

이병천 이성춘 이시헌 이재원 이정윤

이종기 이종완 이종윤 이종준 이 철

이한수 이홍기 장석훈 장준식 전남석

정병교 조봉균 주종환 최재욱 최종철

한동희 한상규 한영도 한태열 홍성혁

‘正論直筆’이란新年휘호는본회회우崔
秉堯선생의작품으로 4살때부터서예를
익혔다고한다. 

‘言論一路’의己丑年휘호를보내주신南德
韓碩奉先生은현재대한서예진흥회이사로
서활발한작품활동을하는한편인사동과봉
천동에서예실을열고후학을가르치고있다.

전립선검사 A급 29%   B급59%

본회 회우 áú ë보
사단법인 한국전립선관리협회는 지난

12월 6일본회회우 164명을대상으로실
시한전립선검진결과를개별통보했다. 
종합 판정 결과 현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A급)은 29%인
47명이었고,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숫자(B급)는 59%인 96명으로 나타났다.

또 적극적인 치료 또는 관리가 필요한

사람(C급)은 2%인 4명, 전립선암에 대
한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회우(D급)는
10%인 17명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사 결과 연령이 낮은 사람 중

에서도 D급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제

기됐다.

Ýí£ 상임이사 öò
õ 이사에 ïíº회우
金健二 상임이사가 지난 12월 19일자로
사임했다. 金 이사는 지난 3년간 대한언
론인회 상임이사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연구와저술에전념하겠다는본인의의사

에 따라 사임했다. 후인 상임이사에는

KBS 파리 총국장, KBS 스포츠국장, 방송
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吳健煥 회우

가맡기로했다.

己丑年새해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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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웃는대한민국건설,
주·토공통합공사가이루어내겠습니다!!

주택가격 인하

택지가격 인하와

개발기간 단축 등으로 주택가격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효율경영 달성

양 공사의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주택·도시건설 및 국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주택·도시개발

세계최고수준의테마형도시건설등

미래지향적주택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거복지사업에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직도많은국민들이가족과함께생활하며행복을키워갈보금자리가필요합니다
주·토공통합공사는무주택서민들의보금자리마련을위한정부의주택정책을충실히수행하여
다함께웃는대한민국을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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